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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손녀의 특별한 선물이 할머니를 울렸다.

화제의 주인공은 영국 스코틀랜드 남부 웨스트로

디언 주에 사는 17세 소녀 클로에 보일. 

클로에는 얼마 전 자신의 할머니인 일레인 갤러웨

이에게 곰 인형 하나를 선물했다. 평범해 보이는 선

물이었지만, 할머니는 곧 눈물을 쏟고 말았다. 인

형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인형에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녹

음되어 있었다. 손녀딸의 설명에 따라 인형을 누르

자 할아버지의 목소리로“여보 안녕, 여보 사랑해”

라는 짧은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고, 그러자 할머

니는 이내 눈물을 쏟은 것이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할머니는 다시 한 번 인형을 

눌러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고, 할아버지의 목

소리를 기억하는 반려견도 다가와 곰인형에 관심

을 주기 시작했다.

클로에는 할머니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결혼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콜롬비아로 건너가 반 

강제적인 성매매에 종사하는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영국 일간‘데일리메일’은 최근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베네수엘라의 여성 다수는 자신의 아이

들이나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가족들을 위해 콜롬

비아로 건너가 성 산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고 전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여성뿐만 

아니라 교사, 경찰, 기자 등 전문직에 종사했던 여성

들까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선택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 뒤에는 극심한 

우울과 질병이 잇따랐다. 

심리학자인 존 자이메스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 

성매매를 하는 베네수엘라 여성들은 극심한 불안

과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할머니를 울린 손녀의 선물

‘생계형 성매매’ 나선 베네수엘라 여성들

념일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

다. 클로에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어디서 구했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곰인형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성 또는 영상 데이

터에서 소리를 추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클로에의 SNS에 올라온 이 영상을 시청한 사람

들은“슬프지만 감동적인 영상”이라며 클로이의 

세심한 선물에 찬사를 보냈다. 

새 신부를 동화 속 

신데렐라로 오해한 

한 자폐 소녀의 이

야기가 화제이다.

지난 27일 CBS에 

따르면, 뉴욕에 사

는 라일라 레스터(5)

는 지난 13일 엄마 

제시카와 함께 애크

런 폴즈 공원을 산

책하던 중, 눈 앞에

서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다. 바로 드레스 차림의 

신부 올리비아 스파크가 결혼 피로연장으로 이동하는 

중 공원에 들려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었다. 라일라

는 평소 디즈니 만화영화의 열렬한 팬이었고 공주 놀

이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라일라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실제로 나

타나자“신데렐라야, 신데렐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신데렐라가 확실하다고 믿은 라일라는 그녀에게 급히 

달려가 반가움을 표현했다. 엄마는 사진 촬영에 방해

가 될까봐 라일라를 말렸지만 다행히 올리비아도 라일

라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반갑게 맞아주었고, 잠깐 동안 

신데렐라가 되어 이야기를 나눴다. 얼마 뒤 피로연장으

로 떠나야 할 시간이 오자 그녀는 라일라에게“이제 무

도회로 돌아가야 해!”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러

나 두 사람의 동화는 끝이 아니었다.

이후 올리비아는 자신을 공주처럼 좋아해주는 라일

라와 계속 연락을 했고, 라일라와 만나게 된 사연과 함

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사연은 인터

넷에서 화제가 됐고, 라일라를‘디즈니랜드에 보내주

자’는 온라인 모금 운동으로 이어졌다. 모금 운동을 

시작한지 단 8일 만에 목표 금액이었던 1만 1,200달러

의 성금이 모였다. 

라일라의 엄마는“올리비아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

가능했을 것”이라면서“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올리

비아는 너무도 친절했고, 라일라를 좋아해주었다. 라

일라도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는 편인데 올리비

아와는 잘 통했다.”고 전했다. 

이에 올리비아는“라일라를 위해 신데렐라가 될 수 

있어 나 또한 행복했다.”고 전했다.

새 신부가 
신데렐라가 된 사연

현지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세 아이의 엄마 파

트리시아(30)는 콜롬비아 볼리바르의 도시 칼라마

르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와 함

께 일하는 베네수엘라 여성들은 어림잡아 60명에 

이른다.

역시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26세의 또 다른 여성

은 과거 베네수엘라에서 역사와 지리교사로 일했지

만, 생계를 위해 성매매 업소에 취업했다. 그녀가 한 

달에 버는 돈은 31만 2,000볼리바르, 미화로 1달러

가 채 되지 않는 돈이다.

졸리라는 이름의 35세 여성은 AFP와 한 인터뷰

에서“우리는 절대 매춘을 의도했던 것이 아니다. 

생계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면

서“2016년까지 신문사에서 일했지만 신문을 찍어

낼 종이가 없어서 회사가 망했다. 이후 이 길에 들어

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여성들은 일시적으로 베네수엘라를 떠난 탓

에 공식적인 이민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